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2002년 뉴욕브루클린 음대 Jazz Saxophone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Thelonious Monk 추모 음악회, 뉴욕 재즈 페스티발 연주
- 재즈와 CCM 레코딩 작업 참여, Con Edison 주최 Jazz 페스티발 참여
- 2005 Brooklyn Tabernacle Church Worship 출연
- NJ Bergen PAC 공연 /  Atlantic City 공연
- New York Colden Center 연주 /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협연- New York Colden Center 연주 /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협연
- 대구심포닉밴드 협연 /  대구시립교향악단 협연
- 대구문화예술회관 초청 공연
- 대구국제 재즈 페스티발 George Garzone join Concert
- 대구국제 재즈 페스티발 재즈 그룹 펄스 공연 /  현) 재즈 그룹 펄스 리더
- 현) 대구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전공주임 교수
- 현)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 총괄본부장

-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원 성악과 졸업

-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대학원 수학

-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Chamber Singer」 단원 역임

- 현 애플재즈오케스트라 보컬리스트- 현 애플재즈오케스트라 보컬리스트

- 현 대구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
- D.C.I. School of Music (New York)
- Berklee College of Music (Boston)
- Boston Conservatory of Music (Boston)
-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대학원 졸업(Boston)
- NEC Jazz Orchestra(Boston) 단원 역임
- 대구 Pop Symphony Orchestra 지휘자 역임- 대구 Pop Symphony Orchestra 지휘자 역임
- MBC-TV 팝스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Jazz Bivraphone & Marimba Solist
- 백진우 재즈퀸텟 앨범 ‘GREGORY’ 발-매 
- 현) 백진우 Jazz Group 음악감독
- 현) 애플재즈오케스트라 지휘 및 음악감독
- 현) 한울림윈드오케스트라 지휘
- 현) 대구국제재즈축제 예술총감독- 현) 대구국제재즈축제 예술총감독
- 현) 대구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PACIFIC DREAMS

HIGHLIGHTS From EXODUS

GLADIATOR

WESTSIDE STORY SELECTION

 

ABBA GOLD

THE 13TH HANULRIM WIND ORCHESTRA CONCERT

Jacob De Haan

Henry Mancini 

Roy Philippe

Leonard Bernstein 

Arr. Ron Sebregts 

한울림윈드오케스트라 단원

한울림윈드오케스트라 단장

단장_이병기    악장_오승희 정광훈    총무_김은수    재무_김명진    악보계_백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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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ON|

| FLUTE|

| CLARINET |

| A.SAXOPHONE |

| T.SAXOPHONE |

| | B.SAXOPHONE |

| H   O   R   N |

| TRUMPET |

| TROMBONE |

| B.TROMBONE |

| EUPHONIUM |

| T   U   B   A |

|| PERCUSSION |

| CONTRABASS |

| KEYBOARD |

| E.GUITAR |

김남구 함민수

유차목 이승직 김은수 이상천 백종국 이성준    

임무광 이병기 장기영 김태구 

박준석

이성빈 조윤주

노영환 강민수

김성기 신은혜 신재승김성기 신은혜 신재승

윤태원

홍명기

오준석

김나은

김미용 박지원

오승희 김경희 김순애 하재윤  

정광훈 조현중 윤준식 손회경 

김진태 최윤형 조효진

박기붕 엄용선 김철곤 김종노

김명진 우상용 서희영김명진 우상용 서희영

이철호 허백 강성규

박세원

유난히도 뜨거웠던 이 여름의 햇살도 이제는 따사로운 온기만으로
조용히 겨울을 전해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햇살이 따사로이 느껴지는 이때쯤 이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과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되고 또 한해를 
묶어 정리하려 합니다.

하여, 하여, 
저희 한울림윈드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도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늦은 저녁, 일상의 피곤함을 뒤로한 채 작은 돌담을 쌓듯 함께 깎고
다듬은 마음의 소리들이기에 다소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함을 
찾아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어진 햇살, 긴 그림자만큼 허전함이 찾아드는 계절에 오셔서 
작은 위안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위안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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